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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년 수출호조품목(1~9월 누계)

報 道 資 料
최근 수출호조업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1/16(月)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1/16(月) 06:00부터

 문의 :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02-6050-3442), 황선주 연구원(02-6050-3445, 010-8922-8510)

‘지구촌 취향저격 3K’ … 수출쇼크에도 대박행진

 - 대한상의 보고서 … “수출급감(1~9月 -7%)에도 K-뷰티, K-푸드, K-전자 두자리수 수출”

 - K-뷰티群(53%↑): 눈화장품, 립스틱, 비누, 스웨터 … “창조적 차별화 주효”

 - K-푸드群(24%↑): 우유, 분유, 맥주, 김, 느타리버섯, 담배 … “철저한 현지화로 신뢰구축”

 - K-전자群(24%↑): 반도체장비, SW, 전기밥솥  … “다각화보다는 전문화”

  -15.8%(10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6년여만에 가장 큰 폭의 수출쇼크에도 

두자리수 대박행진을 이어가는 업종들이 있어 산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6일 

발표한 ‘최근 수출호조업종의 특징과 시

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9

월) 수출이 평균 –6.6% 떨어지고 있는 가

운데도 전체 730개 품목(수출 1천만달러 

이상)중 175개 품목은 5%이상의 수출증가

세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역

주행’ 품목을 유형별로 묶어보니 K-뷰

티(beauty), K-푸드(food), K-전자 3가지로 

요약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눈화장품(36.9%), 립스틱(30.9%), 비누(61.2%), 샴푸(74.1%, 이상 화장품류), 

언더셔츠(7.2%), 스웨터(6.5%, 이상 의류) 등 K-뷰티제품群은 평균 53.0%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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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13.3%), 분유(38.0%), 맥주(14.9%), 쇠고기(36.4%), 김(15.7%), 빙과류(8.2%), 담배

(35.2%) 등 K-푸드제품群은 24.2%, 무선통신기기부품(28.8%), 반도체장비(17.5%), 소

프트웨어(10.5%), TV카메라(64.5%), 전기밥솥(9.7%) 등 K-전자群은 24.1% 증가했다.

  보고서는 “3가지 제품군은 산업특성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제품들”이라며 “교역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들의 성공비결을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소개했다.

[표] 수출호조품목 분류

K-뷰티

(13개 품목)

샴푸(74%), 기타화장품(쿠션 등, 65%), 비누(61%), 바지·스커트(51%), 눈화장품(37%), 

립스틱(31%), 코트 및 자켓(17%), 유아복(11%), 언더셔츠(7%), 스웨터(7%) 등 

K-푸드

(25개 품목)

분유(38%), 쇠고기(36%), 제조담배(35%), 닭고기(32%), 수산물통조림(21%), 김(16%), 

맥주(15%), 코코아조제품(13%), 우유(13%), 빙과류(8%), 느타리버섯(7%) 등

K-전자

(23개 품목)

TV카메라(65%), 캠코더(33%), 무선통신기기부품(29%), 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23%) 

반도체제조용장비(18%), 스캐너(12%), 소프트웨어(11%), 전기밥솥(10%) 등

기   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화장품제외),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제품, 잡제품 등

  ‘창조적 차별화’ K-뷰티 … 쿠션, BB, 마스크팩, 한방샴푸 등

  먼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한류 문화 콘텐츠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K-뷰티 성적표가 눈에 뛴다. 전체 화장품 수출액을 봐도 최근 3년간 124.4% 

증가했을 정도다.(7.9억 달러(11년) → 17.9억 달러(14년))

  대한상의는 “K-뷰티의 성공비결을 한단어로 정리하라면, ‘창조적 차별화’를 

꼽을 수 있다”며 “쿠션, BB크림, 마스크팩, 한방샴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창조적

으로 만들어내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전 한 기업(아모레퍼시픽)이 선보인 ‘쿠션’은 세계인의 화장문화

를 바꿔 놓았다. 에센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등 기초화장품을 특수 스펀지에 

한데 모아 툭툭 찍어 바르는 것으로 화장을 마무리하는 쿠션이 아시아 시장에서 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올 1월에는 프랑스 명품기업(크리스챤 디올)과도 쿠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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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갖는 등 유럽 명품브랜드 시장에서도 ‘원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기업들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색조화장품 대신 기초화장품에 집

중해 BB크림, 프리미엄 마스크팩, 한방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샴푸 등을 잇따라 만

들어내고 히트시켜 창조적 차별화를 계속 이어갔다. 송백훈 성신여대 교수(대한상

의 자문위원)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황금색 용기, 주사기 모양 마스크팩 등 소비

자들이 사고 싶게 만든 제품 디자인 차별화도 중요한 성공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바르는’것 뿐 아니라 ‘입는’제품도 대세다. 김수현, 수지, 엑소, AOA 등 한

류스타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한 패션기업의 수출실적도 돋보인다.(바지․스커트 

51%, 언더셔츠 7% 등) 대중국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의 65%를 의류가 차지할 정도다

  ‘철저한 현지화로 신뢰구축’ K-푸드 

  둘째는 ‘철저한 현지화로 신뢰구축’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한 K-푸드다. 

국내산 우유와 분유가 대표적 사례로 2008년 중국의 멜라닌 분유 파동후 신뢰도 

높은 유제품으로 자리잡았다. 다소 비싸지만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지난 3년간 수출액이 190% 증가했다.(3천7백만달러(11년) → 1억7백만 달러(14년)). 최근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는 수출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로 단기적

으로 유아·어린이,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학생 대상 산업이 빛을 발할 것”이라며 

“영유아 용품부터 어린이 교육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관련 수출이 크

게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맥주수출도 인상적이다. 우리 교민들에게만 일부 팔려온 한국산 맥주가 현지화 

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맥주수출의 65%를 이끌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맥주는 고품질’이라는 신뢰를 구축했다”며 비

결을 공개했다. 해당업체 맥주는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몽골, 홍콩 외에 

미국, 호주, 중국, 이라크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며 7년새 수출실적이 4배나 급

증했다.



- 4 -

  농산품은 규격화로 주목받고 있다. 새송이 버섯 수출로 연간 1천만 달러어치를 

팔고 있는 회사 대표는 “성공비결은 품종과 모양, 색깔의 규격화”라며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해 중국, 대만산 버섯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우물 전략’ K-전자 … ‘밥솥 외길’ 5년새 3배 증가

  마지막은 중소기업 성공전략으로 종종 언급되는 ‘다각화보다는 전문화’전략이

다. 무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장비, 전기밥솥 등 K-전자 수출공략비법이 그 사례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용 ‘플라즈마 클리너’ 생산에 20

여년간 집중해 왔다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출호조 비결에 대해“전체 임직

원의 30%를 R&D 인력으로 채우며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해 지금은 세계 120여개 

기업에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

국, 미국에 해외공장을 설립했는데, 국내 반도체가 약진하면서 제조용장비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전제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전기밥솥의 선전도 돋보인다. 압력밥솥에 전자

레인지식 가열방식을 접목시켜 밥맛을 인정받았는가 하면, 밥솥하나로 죽, 탕, 찜

까지 조리가 가능하도록 해 중국, 동남아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실제 2000년

만 해도 1천7백만달러에 불과하던 전기밥솥 수출은 5년새 약 3배 증가했다. 지금

은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호주, 일본까지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수출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수출

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꽤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성공포인트를 면밀히 분석하면 새로운 수출동력을 찾는데 힌트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수출품목(MTI 6단위 기준  1,221개)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는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730개를 추려내 분석됐다. 730개 품목의 올해(1~9월) 

수출증가율을 계산해 보니, 175개는 5%이상의 증가세를 보였고, 66개 품목은 0~5% 

증가, 나머지 489개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상의는 전했다.


